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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생상품


제3절  파생상품의 회계처리

1. 파생상품의 의의

파생상품(Derivatives)은 원자재, 통화, 증권 등의 기초자산(Underlying Assets)에 근거하여 파생된 상품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파생상품이 정확히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는 아직 정립되지 않은 것 같다. 광의로는 기초자산 이외의 모든 상품은 파생상품이라고 보기도 하고, 협의로는 위험을 햇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던 선도계약, 선물계약, 스왑계약, 옵션계약 등만을 일컫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파생상품의 기초상품 즉, 대상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는 변동 폭이 크고 다양한 통화, 이자율, 증권, 원자재 등이 파생상품의 대상이 되고 있다.

파생상품은 전통적인 기초상품과는 달리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상품의 성격을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기업회계측면에서는 이러한 상품을 명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올바른 회계처리를 할 수 없다.

(1) 선물환 거래의 개요

1) 선물환계약의 정의

  (선물환거래는 거래일로부터 2영업일을 경과한 장래의 일정시점 또는 특정기간 이내에 외환을 일정 환율로 수도 결제할 것을 당사자간에 약정하는 환거래 형태를 말한다.

  (선물환 거래에 있어서 환거래 계약은 거래 당일에 이루어지지만 실제 자금의 결제는 미리 결정된 환율에 따라 장래 특정시점 또는 일정기간내에 이루어진다.

2) 선물환거래의 유형

  (선물환거래는 환율변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환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해징동기와 환차익의 극대화를 위한 투기적 수단으로서의 재정적 동기가 있다.

1 Hedging 수단 : 미래의 어느 시점에 예상되는 외환을 매입 또는 매도할 계약을 미리 체결해 둠으로써 환율의 변동과 거래에 따르는 불확실한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거래유형을 말한다.

2 투기적 수단 : 투기자들이 미래의 강세통화를 매입하거나 약세통화를 매각한 후 다시 각각 매각 혹은 매입함으로써 환차익을 얻을 목적의 거래동기이다.
3) 선물환율의 결정

  (선물환율은 선물환거래에 적용될 거래 일정시점에서의 교환비율, 즉 선물환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선물환율은 현물환율(Sopt Rate)을 기준으로 하여 양 통화간 이자율 차이를 환율로 환산 적용함으로써 산출하게 된다.

2. SWAP의 개요

1) SWAP의 개념

  (거래 당사자들간에 비교 우위에 있는 이자 또는 통화를 교환함으로써 이자 Cost를 절감하거나 조달통화를 환Risk없이 다른 통화로 전환하여 운용하는 거래를 말하며 크게 이자율 SWAP과 통화SWAP으로 나눈다.

1 이자율 SWAP(Interest-Rate Swap)

- 약정기간 동안 당사자들이 차입한 원금에 대해 지급할 이자를 서로 교환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거래이다.

- 순수이자율 SWAP은 채무가 동종 통화인 경우만 가능하다.

- 당초 채권/채무 관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채무당사자간 이자 지급금액만 상호교환한다.

2 통화 SWAP(Currency Swap)
- 당사자들이 동일가치의 이종통화를 차입하고 그 원리금(원금+이자)을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이다.

- 미래시점에 이종 통화현금 흐름(채무)의 상호교환을 위한 약정거래로 미래에 발생할 현금흐름을 상호매매 방식에 의하여 원하는 채무 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

- 통화 SWAP의 한 형태로 향후 발행이 예상되는 이자율 Risk의 Hedge를 위해 현재 시점에서 미래 특정시점에 적용될 이자율을 미리 확정하는 선도금리계약(Forward (Future)Rate Agreement, FRA)이 있다.
2) SWAP의 분류표

	통화의 이동

금리구분
	동 종 통 화
	이 종 통 화

	고정금리 대 고정금리
	-
	Currency Swap

	고정금리 대 변동금리
	Interest Swap
	CIRCUS

	변동금리 대 변동금리
	Interest Swap*
	CIRCUS


  ※국제금융시장별 기준금리는 약간의 시차는 있으나 동종통화에 대하여는 재정거래로 거의 동일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실제 거래 발생가능성은 초단기를 제외하고는 높지 아니할 것임.

3. 파생상품 회계처리 관계규정

1) 기업회계기준

	제70조 【파생상품의 처리】

1 파생상품은 당해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자산ㆍ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며,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2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위험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험회피활동을 반영하기 위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거래의 경우 그 거래목적 및 거래내역 등을 주석으로 기재하며, 위험회피목적의 경우에는 위험회피 대상항목, 위험회피 대상범위, 위험회피활동을 반영하기 위한 회계처리방법, 이연된 손익금액 등을 기재한다.


2) 해석 53-70 파생상품등의 회계처리 (99.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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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해석은 기업회계기준 제70조에 규정된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활동에 대한 회계처리와 관련 주석공시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정의
1) ‘금융상품’은 현금, 소유지분에 대한 증서 및 거래당사자에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계약을 말한다. 여기서 금융자산은 현금(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수취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의미하며, 금융부채는 현금(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지급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을 교환해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를 의미한다.

2) ‘위험회피대상항목’은 공정가액 변동위험에 노출된 자산, 부채 및 확정계약과 미래현금흐름 변동위험에 노출된 예상거래를 말한다.

3) ‘위험회피수단’은 해당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액 또는 미래현금흐름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격변동 또는 미래현금흐름 변동과 반대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 파생상품 및 금융상품을 말한다.

4) ‘위험회피’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액 또는 미래현금흐름 변동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상계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위험회피수단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매매목적’은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모든 파생상품의 거래목적을 말한다.

6) ‘내재파생상품’은 계약상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 조건이 해당 계약의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액에 파생상품과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명시적 또는 암묵적 조건을 말한다.

7) ‘선도거래’는 미래 일정 시점에 약정된 가격에 의해 계약상의 특정 대상을 사거나 팔기로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한 거래를 말한다.

8) ‘선물’은 수량ㆍ규격ㆍ품질 등이 표준화되어 있는 특정 대상에 대하여 현재시점에서 결정된 가격에 의해 미래 일정 시점에 인도ㆍ인수할 것을 약정한 계약으로서 조직화된 시장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9) ‘스왑’은 특정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일정한 현금흐름을 다른 현금흐름과 교환하는 연속된 선도거래를 말한다.

10) ‘옵션’은 계약 당사자간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내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외화나 유가증권 등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계약을 말한다.
11) ‘확정계약’은  제3자간에 이루어진 이행의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약정으로서 거래수량, 거래가격, 거래시기 및 거래여행을 강제하기에 충분한 거래불이행시의 불이익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는 약정을 말한다.

	12) ‘예상거래’는 이행의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향후 발생될 것으로 거의 확실히 기대되는 거래로서 기존 자산ㆍ부채의 관련된 개별현금흐름(예를 들면 변동이자부 차입금에 대한 미래이자지급) 또는 미래예상 매입ㆍ매출 등을 말한다.

3. 파생상품 및 이 해석 적용여부의 판단
파생상품은 다음 ‘가’내지 ‘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말한다.

1. 기초변수 및 계약단위의 수량(또는 지급규정)이 있어야 한다.

2.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시장가격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는 다른 유형의 거래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해야 한다.

3. 차액결제가 가능해야 한다.

      다음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차액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본다.

(1)  거래당사자는 피생상품의 계약단위의 수량을 직접 인도할 의무가 없다.

(2)  만기이전에 시장에서의 거래 등에 의해 차액결제가 가능하다.

(3)  거래당사자가 파생상품의 약정내용에 따라 계약단위의 수량을 직접 인도해야 할지라도 해당 자산은 즉시 현금화될 수 있다.

4. 다음의 경우에는 위 ‘가’, ‘나’ 및 ‘다.(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지라도 이 해석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1) 거래소시장 또는 장외시장에서 매매계약 체결후 해당 시장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내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정형화된 유가증권 거래

(2) 거래일 이후 2영업일 이내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현물환거래(미결제 현물환거래)

(3) 정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금융상품 또는 파생상품의 경우는 제외)의 매입 또는 매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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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에는 위 ‘가’내지 ‘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지라도 이 해석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1) 생명보험계약, 손해보험계약 및 채무불이행시 대지급하기로 한 지급보증계약

(2) 기초변수가 물리적 변수 또는 거래당사자 일방의 특정 판매수량, 특정 용역 매출액인 경우로서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계약

(3) 임직원 등에게 부여한 주식매입선택권

4. 내재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주계약과 분리하여 이 해석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1)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와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 사이에 ‘명확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경우

(2)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으로 이루어진 복합계약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공정가액 평가(당기손익 반영)대상이 아닌 경우

(3)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의 독립된 파생상품이 이 해석에 따라 파생상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5. 공정가액
‘공정가액’이라 함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의미한다. 시장가격은 가장 객관적인 공정가액이며 시장가격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1. 시장가격을 공정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종가에 의한다. 다만, 대차대조표일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종가에 의한다.

2. 국제 금융기관, 정보통신사, 금융결제원 등을 통하여 얻은 대용가격을 사용하거나 또는 가격결정모형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액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일관성 있게 사용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해서는 안된다.

6.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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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의 인식

파생상품은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자산ㆍ부채로 인식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한다.

2. 파생상품의 평가

  모든 파생상품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3. 파생상품의 회계처리

(1)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고 매매목적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계상하고,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위험회피유형별로 이 해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금융기관이나 거래소에 지급한 거래수수료는 위험회피회계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발생시점에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며, 위탁증거금은 유동자산으로 처리한다.

(3) 선물거래의 일일정산에 따른 결제금액은 회계연도중에는 거래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해당 선물거래의 반대매매, 만기결제 또는 결산시에 해당 정산차금잔액을 선물거래손익으로 인식한다.

(4) 옵션 매입시 지급하는 옵션프리미엄은 자산(매수옵션)으로, 매도시 수취하는 옵션프리미엄은 부채(매도옵션)으로 처리하고, 옵션이 행사일에 미행사되어 소멸하는 경우 옵션매입자는 지급한 옵션프리미엄을 당기손실로, 옵션매도자는 수취한 옵션프리미엄을 당기이익으로 계상한다.

4. 재무제표상의 표시

(1) 파생상품의 공정가액 및 평가손익 금액은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 파생상품별로 구분하여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기재한다.

(2) 파생상품의 계약별 공정가액을 자산 또는 부채로 계상하는 경우, 해당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하며 이를 상계하지 않는다. 또한 파생상품계약별 평가손실과 평가이익도 총액으로 표시하며 이를 상계하지 않는다.

7. 위험회피회계

1. [image: image4.wmf]992,894

0.11/4)

(1

25,000

0.11/4)

(1

25,000

0.11/4)

(1

25,000

3

2

=

+

+

+

+

+

위험회피의 유형

  위험회피 유형은 공정가액 유형회피, 현금흐름 위험회피로 구분할 수 있다.

(1) 공정가액 위험회피는 특정위험으로 인한 자산, 부채 및 확정계약의 공정가액 변동위험을 상계하기 위하여 파생상품 등을 이용하는 것이다.

(2) 현금흐름 위험회피는 특정위험으로 인한 자산, 부채 및 예상거래의 미래현금흐름변동위험을 상계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것이다.

2. 위험회피회계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위험회피관계가 설정된 이후에는 이러한 위험회피활동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위험회피대상항목 및 위험회피 수단에 대하여 기존의 회계처리기준과는 다른 별도의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8.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

1. 일반원칙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는 특정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 항목의 공정가액 변동이 위험회피 수단인 파생상품의 공정가액 변동과 상계되도록, 특정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 대상항목의 평가손익을 파생상품 평가손익과 동일한 회계기간에 대칭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적용요건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최초 지정하는 시점에 위험회피 종류, 위험관리의 목적,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야 하며,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 대상항목, 위험회피 수단, 위험의 속성, 위험회피 수단의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평가방법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2) 위험회피수단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에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3) 위험회피수단은 외화위험회피에서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생상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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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회피대상항목은 자산, 부채 또는 확정계약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해야 한다.

(5)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비금융상품인 경우 회피대상위험은 전체 공정가액 변동위험이어야 한다. 이에 반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금융상품인 경우에는 전체 공정가액 변동위험뿐만 아니라 시장이자율변동, 환율변동, 신용변화 중 하나 또는 이들 항목의 결합에 따른 공정가액 변동위험도 회피대상위험이 될 수 있다.

(6) 특정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액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자산ㆍ부채는 위험회피 대상항목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 제55조제5항, 제57조, 제58조제2항, 제59조제4,5항, 제60조제5,6항 및 제67조에 따라 감액손실 등을 당기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공정가액 평가손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7) 지분법평가대상 투자주식은 공정가액위험(외화위험을 제외한다)회피의 대상항목이 될 수 없다.

(8) 만기보유목적 투자채권의 신용위험에 대한 공정가액위험회피는 인정되나 이자율변동위험에 대한 공정가액위험회피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시 고려사항

(1)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경우, 파생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할 수도 있고, 둘 이상의 파생상품 또는 이들 파생상품의 부분적인 결합을 지정할 수도 있다.

(2)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위험회피도 인정되며, 유사한 자산, 부채 항목들의 전부 또는 이들 항목의 일부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대한 위험회피도 인정된다.

(3) 파생상품 보유기간중 일부기간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으며 모든 기간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해야 한다.

(4)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작시점 또는 종료시점에 차이가 있을 지라도 당초에 그 내용이 공식문서에 포함되어 있고 위험회피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기간에 대해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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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회피대상 자산ㆍ부채에 대하여 먼저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에 따라 평가손익을 계상한 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감액손실계상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선 위험회피회계 적용/후 감액손실 인식)

4. 평가손익의 회계처리

(1)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해당 회계연도에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2) 특정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 대상항목의 평가손익은 전액을 해당 회계연도에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5. 위험회피회계의 중단

다음 요건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해야 한다.

(1)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이 청산ㆍ소멸ㆍ행사된 경우

한편, 파생상품의 대체나 만기연장은 이러한 사실이 당초 위험회피에 대한 기업의 공식문서에 포함된 경우 이를 청산, 소멸 등으로 보지 않는다.

(3) 파생상품을 더 이상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이 확정계약이 아닌 경우는 위의 3가지 중단요건이 발생한 시점까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적용할 수 없으며, 위험회피대상항목이 확정계약인 경우는 위의 3가지 중단요건이 발생한 시점에서 이미 자산ㆍ부채로 계상한 확정계약을 전액 제거하고 이를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8-18) 위험회피대상이 확정계약이 아닌 경우는 위의 3가지 중단요건이 발생한 시점까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여 인식한 평가손익은 그대로 인정된다.

9.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

1. 일반원칙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는 특정위험으로 인한 예상거래의 미래현금흐름 변동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정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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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 조정으로 계상한 후 예상거래의 종류에 따라 향후 예상거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연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예상거래 발생시 관련 자산ㆍ부채의 장부가액에서 가감하는 것을 말한다.

2. 적용요건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8.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 나.(2)’ 이외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최초 지정하는 시점에서, 위험회피종류, 위험관리의 목적,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야 하며,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 위험회피수단, 위험의 속성, 위험회피수단의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평가방법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2)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는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해야 하고 그 발생가능성이 확실해야 한다.

(3)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는 제3자와의 외부거래이어야 한다.

(4) 위험회피 대상항목이 비금융상품관련 예상거래인 경우 회피대상위험은 전체 현금흐름 변동위험 또는 환율변동에 따른 현금흐름 변동위험이어야 한다. 이에 반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금융상품관련 예상거래인 경우에는 전체 현금흐름 변동위험뿐만 아니라 시장이자율변동, 환율변동, 신용변화 중 하나 또는 이들 항목의 결합에 따른 현금흐름 변동위험도 회피대상위험이 될 수 있다.

(5)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 중 기존에 보유중인 자산을 회수, 매출 및 처분하거나 기존의 부채를 상환하는 거래로서 특정위험으로 인한 해당 기존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액 평가손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제55조제5항, 

    제57조, 제58조제2항, 제59조제4,5항, 제60조제5,6항 및 제67조에 따라 감액손실 등을 당기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공정가액 평가손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6) 만기보유목적 투자채권의 신용위험에 대한 현금흐름 위험회피는 인정되나 이자율변동위험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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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회피회계의 적용시 고려사항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8공정가액 위험회피 다(1),(3)’이외에 다음의 ‘(1),(2)’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위험회피 대상 예상거래는 개별거래 뿐만 아니라 개별거래의 합도 될 수 있다.

(2)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와 위험회피수단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작시점 또는 종료시점에 차이가 중요하지 않고 당초에 그 내용이 공식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파생상품평가손익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4. 파생상품평가손익의 회계처리

(1)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다음 i), ii) 중 작은 금액을 자본조정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i) 누적파생상품평가손익에서 위험회피효과 평가시 제외된 부분(예를 들면 ‘(8-4)’에서 언급한 옵션의 시간가치 등) 및 ‘라.(4)’, ‘마.(2),(3)’에 따라 전기까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부분을 차감한 금액

ii) 누적파생상품평가손익중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의 누적예상 현금흐름변동액현가와  상계가능한 금액에서 ‘라.(4)’, ‘마.(2),(3)’에 따라 전기까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부분을 차감한 금액

(2) 위 ‘(1)’에 따라 누적기준으로 자본조정에 계상해야 할 파생상품평가손익을 산정함으로써 전기이전에 손익으로 인식한 파생상품평가손익을 당기에 자본조정으로 계상해야 하는 경우 동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3)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자가 자산의 취득 또는 부채의 발생인 경우, 위’(1),’(2)’에 따라 자본조정으로 계상된 관련 파생상품평가손익은 해당 예상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관련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가액에서 가감한다.

(4)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위’(3)’에서 언급한 이외의 경우, 위 ‘(1)’,’(2)’에 따라 자본조정으로 계상된 관련 파생상품평가손익은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연도에 손익으로 인식한다. 여기[image: image9.wmf]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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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미래예상매출, 이자비용 등의 발생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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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손실

(1) 예상매출거래와 관련하여 기존에 보유중인 자산 또는 예상매입거래의 결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감액손실을 적용하는 경우 먼저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한 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감액손실계상여부를 고려한다. (선 위험회피회계적용/ 후 감액손실 인식)

(2) 예상매출거래와 관련하여 기존에 보유중인 자산에 대하여 감액손실을 인식한 경우, 동 금액만큼을 자본조정으로 계상된 관련파생상품평가이익에서 즉시 당기이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자본조정으로 계상된 관련 파생상품평가손실은 동금액과 예상매출거래관련 자산의 감액전 장부금액의 합계액이 예상매출 거래관련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즉시 당기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3) 예상매출거래와 관련하여 기존에 보유중인 자산에 대하여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예상매입거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자본조정으로 계상된 관련 파생상품평가손실금액은 동금액과 예상거래관련자산의 장부금액(또는 예상취득원가)의 합계액이 예상거래관련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6. 위험회피회계의 중단

다음 요건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해야 한다.

(1)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이 청산, 소멸, 행사된 경우

다만, 파생상품의 대체나 만기연장은 이러한 사실이 당초 위험회피에 대한 기업의 공식문서에 포함된 경우 이를 청산, 소멸 등으로 보지 않는다.

(3) 파생상품을 더 이상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이미 자본조정으로 계상된 파생상품평가손익은 ‘라, 파생상품평가손익의 회계처리 (3),(4)’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불확실하여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경우에는 이미 자본조정으로 계상된 파생상품평가손익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image: image11.wmf])

100,000(B

0.06)

(1

103,000

=

+

10. 위험회피회계 적용시 외화위험과 관련된 고려사항
1. 외화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

(1)  확정계약 및 지분법적용대상 외화표시 투자주식에 대한 외화공정가액 위험회피를 위해서는 파생상품이 아닌 금융상품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외화표시 투자주식(지분법 적용대상 주식을 제외한다)은 해당 투자주식이 거래소시장 또는 장외시장에서 원화로 거래되지 않고 배당금도 원화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외화공정가액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다.

(3)  외화 위험회피대상 항목인 외화표시 투자주식 및 외화표시 투자채권(만기보유목적 투자채권을 제외한다)의 평가손익중 외화위험으로 인한 부분은 자본조정이 아닌 해당 회계연도의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4)  지분법 적용대상 외화표시 투자주식의 외화공정가액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지정된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계상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파생상품평가손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5)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회사간에 이루어진 외화 파생상품 거래는 해당 연결당사회사 일방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 그 부담한 위험을 상계하기 위한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험회피수단이 될 수 있다.

2. 외화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

(1)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회사간의 예상외화거래도 위험회피대상거래가 될 수 있다.

(2)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당사회사 일방의 예상외화거래에 대한 외화 현금흐름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연결회사간에 외화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해당 외화 파생상품거래로 인하여 외화 현금흐름위험을 부담하게 된 연결당사회사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 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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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한 위험을 상계하기 위한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결회사간의 파생상품거래는 예상외화거래에 대한 위험회피 수단으로 본다.

(3) [image: image13.wmf]103,846(A)

0.06)

(1

10.7918

10,200

=

+

´

 예상거래의 외화 현금흐름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외화 파생상품 거래의 당사자는 해당 예상거래의 외화 현금흐름위험에 직접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이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연결회사간에도 적용된다.)

11. 통화선도거래에 대한 고려사항
1. 통화선도거래의 평가

(1)  통화선도거래의 공정가액은 잔여만기가 동일한 통화선도환율(forward rate)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2)  위 (1)에 따른 공정가액은 해당 통화선도환율 변동액을 잔여만기에 대하여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하여 산정한다.

2.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율변동 위험회피의 회계처리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율변동을 상계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거래를 체결한 경우 해당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환율변동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외화환산손익으로 재무제표에 계상되므로 ‘8.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 나.적용조건(6)’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의 대상이 아니다.

12. 거래소 선물거래의 회계처리(매매목적)
(1)  위탁증거금 등 선물거래를 위한 예치금은 유동자산으로 계상한다.

(2)  일일정산에 따른 회계연도중의 정산차금(당일차금과 갱신차금의 합계) 발생분에 대해서는 이를 기중에 거래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며 동 금액은 다음 ‘(3)’내지 ‘(5)’에 따라 주가지수선물거래손익 등으로 대체한다.

(3)  결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결제약정분에 대한 종목별 누적정산차금잔액은 주가지수선물거래손익 등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4)  전ㆍ환매수량에 대한 당초 약정금액(전기이월분은 전기말 정산가격)과 전ㆍ환매시 약정가액과의 차액은 주가지수선물거래손익 등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 경우 당초 약정금액은 종목별로 총평균법ㆍ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5)  최종 결재시 누적정산차금잔액과 최종결제차금은 주가지수선물거래손익 등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6)  결산일 현재 발생한 미수(미지급)일일정산차액은 미수금(미지급금)으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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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거래소 옵션거래의 회계처리 (매매목적)
(1)  위탁증거금 등 옵션거래를 위한 예치금은 유동자산으로 계상한다.

(2)  옵션 매입시 지급하는 옵션프리미엄은 유동자산(매수주가지수옵션/매수미국달러옵션 등)으로, 매도시 수취하는 옵션프리미엄은 유동부채(매도주가지수옵션/매도미국달러옵션 등)로 처리한다.

(3)  전ㆍ환매시 수수된 옵션대금(또는 권리행사시 수수된 권리행사차금)과 이미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에 계상되어 있는 옵션프리미엄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주가지수옵션거래손익/미국달러옵션거래손익 등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옵션프리미엄의 장부가액은 종목별로 총평균법ㆍ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4)  옵션이 미행사되어 소멸하는 경우 유동자산 계상분은 옵션거래손실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하고 유동부채 계상분은 옵션거래이익으로 하여 당기이익으로 처리한다.

(5)  유동자산(또는 유동부채)에 계상되어 있는 미결제약정분에 대한 옵션프리미엄의 장부가액과 결산일 현재 옵션프리미엄가격과의 차액은 주가지수옵션평가손익/미국달러옵션평가손익 등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14.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고려사항
특정 거래상대방의 신용상태를 기초변수로 하여 현금흐름이 결정되는 계약으로서 대출금, 유가증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실체가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신용위험을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이른 바 CDS(Credit Default Swap), TRS(Total Return Swap), CLN(Credit Linked Note) 등에 대해서는 계약주체별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1. 신용위험을 부담한 경우의 회계처리

파생상품에 해당하는 계약은 이 해석에 따라 회계처리하며,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에 대해서는 은행업ㆍ증권업ㆍ보험업 회계처리준칙의 지급보증충당금 설정규정을 준용하여 손실예상액을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이 경우 신용파생상품거래의 계약내역, 재무제표에 반영된 손실예상액을 주석으로 공시하고 손실[image: image15.wmf]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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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액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가능성 및 보증대상자신의 평가손익 등을 추가적으로 공시한다.

2. 신용보증을 제공받은 경우의 회계처리

파생상품에 해당하는 계약은 이 해석에 따라 회계처리하며,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에 대해서는 제공받은 보증의 범위, 계약내역 등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15. 주석사항
파생상품에 대한 주석사항은 그 거래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공시한다.

1. 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 또는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지 않으나 위험회피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공시한다.

(1)  거래목적

(2)  거래목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경제적 실체가 부담하고 있는 위험의 본질 및 원천 그리고 이러한 위험에 대한 경제적 실체의 대응정책 등)

(3)  위험회피목적의 경우 해당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위험회피대상항목의 내역 및 위험회피대상범위 그리고 위험회피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사용된 파생상품의 종류 등)

2.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회피대상위험별로 위 ‘가. (1)’내지 ‘(3)’이외에 다음의 사항을 공시한다.

(1)  위험회피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 및 그 계정과목

(2)  확정계약에 대한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됨으로써 이미 자산ㆍ부채로 계상한 확정계약을 전액 제거하고 이를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경우 그 금액 및 내역

(3)  ‘10. 위험회피회계적용시 외화위험과 관련된 고려사항 (4)’에 따라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파생상품평가손익의 금액 및 내역

3.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회피대상위험별로 위 ‘가.(1)’내지 ‘(3)’ 및 ‘나. (1)’ 이외에 다음의 사항을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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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로 인하여 현금흐름 변동위험에 노출되는 예상최장기간

(2)  자본조정에 계상된파생상품평가손익중 결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3)  자본조정에 계상된 파생상품평가손익을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연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래 또는 회계사건의 내역

(4)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불확실하여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됨으로써 이미 자본조정으로 계상된 파생상품평가손익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그 금액 및 내역

4. 매매목적 파생상품평가손익과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평가손익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 파생상품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은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표시한다.)

5. 은행, 증권, 보험, 선물회사 등의 경우 파생상품자기거래의 미결제약정분에 대한 계약금액(계약단위의 수량)을 파생상품별로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1)  계약금액이 외화기준일 경우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다.

(2)  통화선도거래, 통화선물, 통화스왑과 같이 매입/매도포지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통화관련 파생상품거래는 매입계약금액과 매도계약금액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 경우 원화 대 외화거래에 대해서는 외화기준 계약금액을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하고, 외화 대 외화거래에 대해서는 매입회화기준 계약금액을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다.

(3)  옵션은 매입, 매도계약금액으로 구분하여 공시한다. 한편, 통화옵션의 경우는 매입, 매도 여부를 외화기준으로 판단한 후 외화기준 계약금액을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다.

6. 신용파생상품과 관련된 내역은 ‘14. 신용파생상품의 회계처리’에서 정함에 따른다.

16.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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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석은 기업회계기준(’98. 12. 11제정) 부칙에 따른 동 기업회계기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단,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신탁계정을 포함한다),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등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 해석의 위험회피회계 및 관련 주석사항에 대해서는 2000.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고 그 직전 회계연도까지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다.

2. 이 해석의 적용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이 해석을 적용함에 따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회계기준 제73조제2항에 따라 처리하며, 구체적으로 다음 ‘다’내지 ‘바’에 의한다.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 제73조제2항에 의한 주석기재는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8-73, 회계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의 주석공시」에 따른다.

3. 이 해석이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연도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로서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파생상품과 위험회피대상항목에 관련된 누적효과는 이 해석이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전기이월이익잉여금(전기이월결손금)에서 가감한다.

4. 이 해석이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연도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로서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파생상품과 관련된 누적효과는 이 해석이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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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석이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연도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로서 위 ‘다’, ‘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파생상품과 관련된 누적효과는 이 해석이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전기이월이익잉여금(전기이월결손금)에서 가감한다.

6. ‘8.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 나.(8)’ 및 ‘9.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 나.(6)’에 따라 만기보유목적 투자채권의 이자율변동위험에 대해서는 위험회피회계가 인정되지 않는 바, 위 ‘가’에 따라 위험회피회계가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연도 
개시일에 한하여 전기말 현재 위험회피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기보유목적 채권은 만기보유목적 이외의 투자채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 제73조제2항에 따라 동일자에 계상해야 할 전기말현재 미실현평가손익은 자본조정으로 계상한다.



3) 법인세법

법인세법 기통통칙 2-13-14…17 【선물거래등으로 인한 환차손익의 처리】

	선물거래 등으로 인하여 생긴 손익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을 적용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거나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상의 회계처리기준이 없는 경우의 선물거래 등의 손익은 실질적인 거래가 성립되는 날(계약서상의 매매기준일 또는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 (97. 4. 1개정)


4. 선물환거래의 회계처리 사례


· 12월 결산법인인 A회사는 원화의 평가절하를 예상하고 다음과 같은 통화선도 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다.

   (통화선도거래계약 체결일 : ’99. 10. 1

   (계약기간 : 5개월(’99. 10. 1 – 2000. 2. 29)

   (계약조건 : US$100를 약정통화선도환율 @￦1,200/US$1로 매입하기로 함

- 환율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일      자
	현물 환율(￦/$)
	통화선도 환율(￦/$)

	’99. 10.  1

’99. 12. 31

2000. 2. 29
	1,180

1,190

1,150
	1,200(만기6개월)

1,210(만기3개월)





· ’99. 12. 31.  적절한 할인율은 6%이며 현재가치계산시 불연속연복리를 가정한다.

● 회계처리(단위 : 원)

’99. 10. 1

계약체결일에 통화선도거래의 공정가액은 ‘0’이므로 별도의 회계처리 없음

※ US$ 미수액   US$100 × 1,200 = 120,000

     ￦ 미지급액                      120,000

’99. 12. 31

(차) 통 화 선 도 (B/S)     990*    (대)   통화선도평가이익(I/S)   990

* US$ 미수액 변동액     US$100 × (1,210-1,200) =  1,000(A)

       통화선도 평가이익   1,000(A)/(1+0.06)60/366   = 990

2000.  2.  28

(차)  현  금 (US$)         115,000*      (대)  현      금  120,000

      통화선도거래손실 (I/S)   5,990             통화선도(B/S)   990

*US$100  × 1,150  = 115,000(A)


· 12월 결산법인인 A회사는 ’99. 11. 1 US$100 상품을 수출하고 대금은 5개월 후에 받기로 하였다.

· 한편, A회사는 US$수출대금의 ￦에 대한 환율변동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통화선도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통화선도 거래계약 체결일 : ’99. 11. 1

   (계약기간 : 5개월 (’99. 11. 1  ∼  2000. 3. 31)

   (계약조건 : US$100를 @￦1,150/US$1(Forward rate)로 매도하기로 함


· 환율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일     자
	현물환율(￦/$)
	통화선도 환율(￦/$)

	’99. 11.  1

’99. 12. 31

’2000.  3. 31
	1,100

1,080

1,180
	1,150 (만기 5개월)

1,120 (만기3개월)


· ’99. 12. 31. 적절한 할인율은 6%이며 현재가치계산시 불연속연복리를 가정한다.

● 회계처리 (단위 : 원)

’99. 11. 1

(일반 상거래)

(차) 매출 채권    110,000*          (대)    매    출    110,000

     *US$100  ×   110  = 110,000

(통화선도거래)

계약 체결일에 통화선도거래의 공정가액은 ‘0’이므로 별도의 회계처리 없음

※US$ 미지급액 US$100  ×  1,150  = 115,000

￦ 미수액                             115,000

’99. 12. 31

(일반 상거래)

(차) 외화환산손실 2,000*              (대) 매출 채권    2,000

     *US$100 × (1,080 – 1,100)   =  2,000

(통화 선도 거래)

(차) 통화선도 (B/S)   2,957*          (대)   통화선도 평가이익   2,957

     *US$ 미지급액 변동액 US$100 × (1,120-1,150)  = (-) 3,000(A)

      통화선도 평가이익   (-)3,000(A)/(1+0.06)91/366   = (-)2,957

2000. 3. 31

(일반 상거래)

(차)  현     금(US$)    118,000      (대)   매출 채권   108,000

                                              외환  차익   10,000*
      *US$100 × (1,180-1,080) = (-)10,000

(통화선도거래)

(차)  현             금     115,000     (대) 현    금 (US$)   118,000 *
      통화선도거래손실         5,957          통화선도  (B/S)     2,957

      *US$ 100  ×  1,180   = 118,000


· 12월 결산법이인 A회사는 ’99. 10. 1. US$100를 6개월 후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입하고, 동일자에 이를 ¥10,000(=US$100(100)로 교환하여 대출금으로 운용하였다.

· 한편, A회사는 US$의 ¥에 대한 환율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통화선도 거래계약을 역시 동일자에 체결하였다.

   (통화선도 거래계약 체결일 : ’99. 10. 1

   (계약기간 : 6개월 (’99. 10. 1. – 2000. 3. 31)
   (계약조건 : US$100를 수취하고 ¥10,500을 지급함

               (Forward rate ¥105/US$1)

· 환율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일     자
	변동 환율
	통화선도 환율

	
	￦/$
	￦/¥
	¥/$
	만기
	￦/$
	￦/¥
	¥/$

	’99. 10.  1

’99. 12. 31

’2000. 3. 31
	1,000

1,320

1,113
	10

12

  10.5
	100

110

106
	6개월

3개월


	1,155

1,288


	11

  11.5


	105

112




● 회계처리 (단위 : 원)

· 이자수익(비용)의 인식/유동성 대체분개/파생상품 평가손익을 산정하기 위한 통화선도 환율 변동액에 대한 현재가치 평가는 생략함

’99. 10. 1

(현물 거래)

(차) 외화 대출금    100,000*          (대)   외화 차입금   100,000**
   * ¥10,000   ×     10   = 100,000

  ** US$100   ×  1,000   = 100,000

(통화선도 거래)

 계약 체결일에 통화선도 거래의 공정가액은 ‘0’이므로 별도의 회계처리 없음

*US$ 미수액    US$100   ×  1,155  = 115,500

 ¥  미지급액     ¥10,500  ×  11     = 115,500

’99. 12. 31

(현물 거래)

(차) 외화대출금     20,000           (대) 외화 환산 이익   20,000*
     외화환산손실   32,000**               외화 차입금      32,000

 * ¥ 10,000  ×  (12-10)       =   20,000

** US$100   ×  (1,320-1,000) =  32,000

(통화선도 거래)

(차) 통화선도 (B/S)   8,050*           (대)  통화선도평가이익   8,050*
*US$ 미수액  평가이익  US$100  ×  (1,288-1,155)  = 13,300(A)

 ¥ 미지급액 평가손실     ¥10,500 × (11.5 – 11)       =  5,250(B)

 통화선도 평가이익                                        8,050(A-B)

2000. 3. 31

(현물 거래)

(차)  현금 (¥)    105,000             (대)  외화대출금 120,000

      외화 차손    15,000*
(차) 외화 차입금  132,000             (대)   현금 (US$)   111,300

                                              외환 차익      20,700**
 * ¥ 10,000 × (10.5 – 12)      = (-)15,000

** US$100  × (1,113-1,320)  = (-)20,700

(통화선도거래)

(차) 현금   (US$)  111,300*          (대)  현    금 (¥)      110,250*
     통화선도거래손실  7,000                 통화선도 (B/S)      8,050

* US$ 미수액   US$100  ×  1,113   = 111,300(A)

  ¥ 미지급액    ¥10,500  ×   10.5  =  110,250(B)



· 12월 결산법인인 A회사는 기계 1대를 US$100에 6개월후인 2000.3.31에 구입하기로 하는 확정 계약을 ’99. 10. 1에 체결하였다. 이러한 확정 계약은 법적 강재력을 가지는 계약으로서 불이익시에는 그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한편, A회사는 US$의 ￦에 대한 계약체결시점부터 기계구입시점까지의 통화 선도환율변동에 따른 확정계약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통화선도거래계약을 역시 동일자에 체결하였다.

   (통화선도거래계약 체결일 : ’99. 10. 1
   (계약기간 : 6개월 (’99. 10. 1  - 2000. 3. 31)

   (계약조건 : US$100를 수취하고 ￦110,000을 지급함

     (Forward rate  ￦1,100/US$1)


· 환율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일      자
	현물 환율 (￦/$)
	통화선도 환율(￦/$)

	’99. 10.  1

’99. 12. 31

’2000.  3. 31
	1,000

1,110

1,200
	1,100 (만기 6개월)

1,140 (만기3개월)




◆ 검   토 

· A회사는 ’99. 10. 1 – 2000. 3. 31의 기계취득가격(US$ base)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확정계약을 체결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확정계약을 통하여 A회사는 기계의 US$ base 취득가액은 확정하였으나 환율변동에 따른 기계의 ￦base취득가액변동위험은 여전히 부담하게 됨.

· 따라서, A회사는 통화선도환율변동에 따른 확정계약의 공정가액변동을 회피하기 위하여 US$를 계약시점의 통화선도환율로 구입하는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위험회피대상항목인 확정계약과 위험회피수단인 통화선도거래의 금액과 기간 및 평가기준이 동일하므로 완전한 위험회피가 가능함.

· 한편, 이러한 확정계약은 미이행계약으로서 일반적으로 계약시점에 최계처리를 하지 않으나, 공정가액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되는 경우는 ‘7. 위험회피회계 가.위험회피의 유형’에서 언급하였듯이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것이며 따라서, ‘8.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  라. 평가손익의 회계처리’에서 언급하였듯이 확정 계약의 공정가액변동분을 재무제표에 계상하는 것임.

● 회계처리 (단위 : 원)

· 파생상품평가손익을 산정하기 위한 통화선도환율변동액에 대한 현재가치평가는 생략

’99. 10. 1

(확정계약)

확정계약은 미이행계약이므로 계약시점에 별도의 회계처리 없음

(통화선도 거래)

계약체결일에 통화선도거래의 공정가액은 ‘0’이므로 별도의 회계처리 없음

※ US$ 미수액      US$100  ×  1,100  = 110,000

   ￦ 미지급액                              110,000

’99. 12. 31

(확정 계약)

(차) 확정계약평가손실(I/S)   4,000*  (대)   확 정 계 약   (B/S)**     4,000

      * US$100 × (1,140 - 1,100) = 4,000

     ** 유동부채로 계상한다.

(통화선도 거래)

(차)  통 화 선 도( B/S)    4,000     (대)  통화선도평가이익(I/S)     4,000*
      * US$100 × (1,140-1,100) = 4,000

2000.  3.  31

(확정계약)

(차) 확정계약평가손실 (I/S)  6,000*    (대)  확 정 계 약(B/S)   6,000

     * US$100 × (1,200-1,140) = 6,000

(통화선도 거래)

(차)  현   금 (US$)    120,000       (대)  현          금        110,000

                                              통화선도 (B/S)         4,000

                                              통화선도거래이익(I/S)   6,000*
     * US$100 × (1,200-1,140)  = 6,000

(기계구입 거래)

(차)  기          계    110,000         (대) 현      금 (US$)   120,000

      확정계약 (B/S)     10,000     

※ 확정계약에 대한 통화선도거래에 따라 기계의 원화취득가액은 현행환율변동과 관계없이 110,000원으로 정해지게 되며, 기계의 취득가액은 실제 인도시점이 아닌 확정계약시점의 통화선도환율로 계상되게 된다.



· 12월 결산법인인 A회사는 2001. 7. 1.에 만기가 1년3개월인 차입금 1,000,000원을 고정이자율 10%로 차입하였으며 고정이자율 10%는 차입일 당시의 LIBOR이자율 8%에 A회사의 신용위험이 고려되어 결정되었다. 

· 한편, A회사는 시장이자율변동에 따른 상기 차입금에 따른 상기 차입금의 공정가액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동일자에 고정이자율 8%를 수취하고 변동이자율을 지급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체결일에 프리미엄 수수액은 없다.

· 차입금 및 이자율스왑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자율스왑계약
	장기차입금

	계약체결일 또는 차입일

만기일

계약금액 또는 원금

고정이자율

변동이자율


	2001.  7.   1

2002.  9.  30
1,000,000원
연 8%수취
3개월 LIBOR지급
	2001.  7.   1

2002.  9.  30

1,000,000원

연 10%

N/A

	이자율스왑 결제금액

확정일


	2001.  7.  1

2001.  9. 30

2001. 12. 31

2002.  3. 31
2002.  6. 30
	N/A

	이자율 스왑 결제일

또는 이자 지급일


	2001.  9. 30

2001. 12. 31

2002.  3. 31

2002.  6. 30

2002.  9. 30
	2001.  9. 30

2001. 12. 31

2002.  3. 31

2002.  6. 30
2002.  9. 30



· LIBOR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이자율스왑 결제금액 확정일
	
	3개월 만기 LIBOR이자율

	2001.  7.  1

2001.  9. 30

2001. 12. 31

2002.  3. 31

2002.  6. 30
	
	8.0%

10.0%

9.0%

7.0%

6.0%


· 이자율스왑계약의 공정가액은 가격결정모형, 중개인통보가격, 공시자료등을 통하여 구할 수 있으나 이 사례에서는 무이표채권할인법(zero-coupon method)에 의하여 산정한다.

* 무이표채권할인법은 현재이자율구조에 근거한 선도이자율이 미래현물이자율(무이표채권의 만기별 수익률을 의미함)과 일치한다는 가정하에 이자율스왑계약에 따라 결제시점마다 정산해야 할 예상순결제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각 결제 시점을 만기로 하는 무이표채권에 적용될(현재이자율구조에 근거한) 현물이자율로 할인하여 그 현재가치의 합계액을 공정가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 해석의 주 목적이 스왑가치의 가격결정모형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나 공정가액위험회피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가격결정의 단순모형인 무이표채권할인법을 제시함.

· 평가 시점에 무이표채권할인법으로 공정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가정한다.

1 3개월 만기 LIBOR이자율은 만기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 일반적으로 무이표채권의 이자율은 만기가 길수록 증가하는 우상향기울기를 가지게 되나 본 예제에서는 만기와 관계없이 이자율이 일정하다는 Flat yield를 가정한 것이다. 이러한 flat yield의 가정에 따라 평가시점에서 스왑계약에 따라 향후 수수해야할 현금흐름은 항상 동액이며 각 현금흐름을 할인하는데 

      

      사용될 만기별 이자율도 동일하게 된다.

2 이자율스왑계약 당사자의 신용위험은 A회사의 신용위험과 동일하다. 따라서 ①에 따라 산정된 미래 순결제금액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할인율과 위험회피대상 차입금의 공정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할인율은 동일하다.

  ← 한편, 이러한 동일한 할인율의 적용은 완전한 위험회피를 가능하게 한다.

· A회사는 분기별로 결산하며, 따라서 매분기별로 이자율스왑계약을 평가한다.

· 3개월마다 이자율스왑결제금액 및 이자지급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간은 90일(3개월)/360일(1년) 기준에 의한다.

◆ 검  토

· 이자율스왑계약과 관련하여 수수된 프리미엄이 없으므로 이자율스왑계약의 계약체결시점의 공정가액은 ‘0’이며, 이자율스왑의 만기와 계약금액이 위험회피대상 차입금의 만기 및 원금과 일치하므로 완전한 위험회피가 가능함

· 장기차입금은 기업회계기준에서 공정가액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정가액 위험회피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이 해석 8.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 라. 평가손익의 회계처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른 공정가액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 이자율스왑계약(8%수취/LIBOR지급)에 따른 순결제급액과 고정이자율(10%)지급을 함께 고려한 실제이자지급액은 다음과 같음

                                          


지급(수취)

              2001.9.30   2001.12.31   2002.3.31   2002.6.30   2002.9.30
이자율스왑                   5,000*         2,500      (2,500)      (5,000)

장기차입금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실제이자비용    25,000     30,000***      27,500      22,500       20,000

  * 1,000,000원 × [10%(2000. 9. 30의 LIBOR)-8%(이자율스왑계약 고정이자율)] × 90/360

 ** 1,000,000원  ×  10%(고정차입이자율) ×  90/360


***고정차입이자율  10%와 이자율스왑계약에 따른 결제액 2%의 합으로서 실제 부담해야 할 이자율은 12%임(1,000,000원 × 12% ×  90/360  =30,000 원)

· 무이표채권할인법에 따라 산정된 이자율스왑계약의 결제금액 확정일 현재 공정가액과 장기차입금의 평가시점의 원금, 이자 및 결제금액 지급후의 공정가액은 다음과 같음

                  2001.7.1     2001.9.30     2001.12.31      2002.3.31     2002.6.30     2002.9.30
이자율스왑         -         (-)18.585*    (-)7,106***          4,836            4,902         -

장기차입금   1,000,000        981,415 **   992,894****      1,004,836       1,004,902          -

  이자율스왑계약의 수취고정이자율 8%는 순결제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뿐 장기차입금의 고정이자율 10%와 같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8%수취/LIBOR지급] 조건의 이자율스왑계약의 공정가액은  [10%수취/LIBOR+2%지급] 조건의 이자율스왑계약의 공정가액과 동일하다.

  동일한 신용위험을 가정하였으므로 이자율 스왑계약과 장기차입금에 대하여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며, Flat yield curve를 가정하였으므로 향후 모든 현금 흐름에 대하여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또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인 장기차입금은 특정위험인 시장이자율변동에 따른 평가손익만을 반영해야 하므로 신용위험의 변화에 따른 스프레드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2001. 9. 30에 적용할 할인율은 2001. 9. 30에 고시된 LIBOR이자율 10%에 최초 신용위험만을 고려한 스프레드 2%를 가산하여 12%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이자율 스왑 및 장기차입금의 공정가액변동은 동일하게 된다.)


   *

  **

***

****


· 이에 따른 이자율스왑과 장기차입금의 공정가액면변동은 다음과 같음

이익(손실)

             2001.7.1   2001.9.30   2001.12.31   2002.3.31   2002.6.30   2002.9.30
이자율스왑     -       (18,585)      11,480        11,942         66        (4,902)

장기차입금     -        18,585      (11,480)      (11,942)       (66)        4,902

● 회계처리 (단위 : 원)

· 장기 차입금의 유동성대체분개 생략함

2001. 7. 1

(이자율스왑)

고정이자율8%를 수취하고 LIBOR이자율을 지급하기로 한 이자율 스왑계약은 2001.7.1의 LIBOR이자율이 8%로서 고정이장률로서 수취하기로 한 8%와 동일하므로 7.1의 공정가액은 ‘0’이다. 따라서 스왑계약에 따른 프리미엄수수는 없는 것이며, 별도의 회계처리도 없음

(계약금액 등 비망기록)

(장기차입금)

(차)   현       금       1,000,000        (대) 장기차입금      1,000,000

2001.9.30

(이자율 스왑)

(차) 이자율스왑평가손실(I/S)  18,585     (대) 이자율스왑(B/S)     18,585

(장기 차입금)

(차) 이자비용       25,000           (대)  현     금                25,000

(차) 장기차입금     18,585           (대)  장기차입금평가이익(I/S)  18,585

2001. 12. 31

(이자율스왑)

(차) 이자비용               5,000   (대) 현     금                    5,000

(차) 이자율스왑(B/S)      11,480   (대)  이자율스왑평가이익(I/S)    11,480

(장기차입금) 

(차) 이자비용               25,000   (대) 현     금                  25,000

(차) 장기차입금평가손실(I/S)   11,480  (대) 장기차입금                  11,480

2002. 3. 31

(이자율스왑)

(차) 이자비용            2,500       (대) 현      금                 2,500

(차) 이자율스왑(B/S)   11,942       (대) 이자율스왑평가이익(I/S)   11,942

(장기차입금)

(차) 이자비용                 25,000        (대) 현      금        25,000

(차) 장기차입금평가손실(I/S)  11,942        (대) 장기차입금        11,942

2002. 6. 30

(이자율스왑)

(차) 현      금        2,500        (대) 이자비용                    2,500

(차) 이자율스왑(B/S)      66        (대) 이자율스왑평가이익(I/S)        66

(장기차입금)

(차) 이자비용                    25,000    (대) 현      금          25,000

(차) 장기차입금평가이익(I/S)         66    (대) 장기차입금              66

2002. 9. 30

(이자율스왑)

(차) 현금                          5,000   (대)  이자비용            5,000

(차) 이자율스왑(I/S)               4,902   (대) 이자율 스왑(B/S)    4,902

(장기차입금)

(차) 이자비용                25,000  (대) 현      금               25,000

(차) 장기차입금           1,004,902  (대) 현      금            1,000,000

                                           장기차입금상환이익(I/S)    4,902


· 12월 결산법인인 S은행은 2001. 1. 1. 에 일본시장에서 Samuri Bond ￥ 10,000을 변동이자율(TIBOR)조건으로 발행하였다.

· 한편, S은행은 ￥차입금의 변동이자율현금흐름위험과 환율변동위험을 모두회피하기 위하여 E은행과 ￥변동이자금액을 수취하고 ￦고정이자금액을 지급하며 만기에는 ￥원금을 수취하고 동시에 ￦현금을 지급하는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체결일에 프리미엄수수액은 없다.

· 차입금 및 통화스왑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통화스왑계약
	
	￥장기차입금

	계약체결일 또는 차입일
	2001. 1.  1
	
	2001. 1.  1

	만기일
	2002.12.31
	
	2002.12.31

	계약금액 또는 원금
	￥10,000만기수취
￥100,000만기지급
	
	￥10,000

	고정이자율
	연8%(￦)지급
	
	N/A

	변동이자율
	TIBOR(￥)수취
	
	TIBOR

	
	
	
	

	통화스왑결제금액 및

장기차입금 이자지급액확정일
	2001. 1.  1

2001.12.31
	
	2001. 1.  1

2001.12.31

	
	
	
	

	통화스왑 결제일 또는

이자지급일
	2001.12.31
2002.12.31
	
	2001.12.31
2002.12.31


· ￦ 및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통화스왑결제금액 및

장기차입금 이자지급액 확정일
	
	￦ 이자율

(Prime rate)
	
	￥이자율

(TIBOR)

	2001. 1.  1
	
	8%
	
	4%

	2001.12.31
	
	6%
	
	2%


· 환율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일     자
	
	현물환율(￦/￥)
	
	통화선도환율(￦/￥)

	2001.1.1
	
	10.00
	
	10.3846*(만기1년)/10.7840*(만기2년)

	2001.12.31
	
	10.3846
	
	10.7918*(만기1년)

	2002.12.31
	
	10.7918
	
	


* 이자율평형이론(Interest rate parity thorem)을 반영한 통화선도환율 이론가격임  (불연속연복리가정)

통화선도환율이론가견(￦/￥) = 현물환율(￦/￥) ( (1 +원화이자율)/(1+엔화이자율)



10.3846 = 10.00
   ( (1+8%) / (1+4%)



10.7840 = 10.00
   ( (1+8%)2 /(1+4%)2



10.7918 = 10.3846 ( (1+6%) / (1+2%)

· 한편, S은행은 상기 거래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의 사항을 가정한다.

1 통화스왑계약의 공정가액은 지급하기로 한 ￦현금흐름 및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의 ￦환산금액(통화선도환율 적용)을 모두 ￦-Prime rate로 할인하여 산정한다.
(한편, 이에 따른 공정가액은 ￥현금흐름은 ￥-TIBOR이자율로 할인하고 ￦현금흐름은 ￦-Prime rate로 각각 할인하여 그 차액에 현물환율을 적용한 금액과 동일하다)

2 통화스왑계약당사자인 S은행과 E은행의 신용위험은 동일하다. 따라서 ①에서 통화스왑의 공정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Prime rate와 ￥-TIBOR이자율은 각국의 무위험이자율에 동일한 리스크프리미엄이 반영되어 결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이자율의 차이는 무위험이자율의 차이와 동일하게 되며 따라서 ③항의 가정이 가능하게 된다.

3 통화선도환율은 이자율평형이론(Interest rate parity therem)에 따라 결정된다.

4 ￦-Prime rate와 ￥-TIBOR이자율은 만기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즉 flat yield curve 가정)

◆ 검 토

· 사례는 환율위험을 회피하는 스왑계약과 이자율변동위험을 회피하는 스왑계약이 합성된 통화스왑계약(Cross Currency Swap)임

· 이러한 통화스왑계약은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려는 공정가액위험회피목적과 이자현금흐름 변동위험을 회피하려는 현금흐름 위험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반영하기 위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 합성파생상품(compuond derivatives)인 통화스왑을 구성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가상의 파생상품 A,B로 분리함

	합성파생상품
	위험회피회계를 위하여 분리된 파생상품

	￥변동이자 수취/￥원금 수취

￦고정이자 지급/￦원금 지급
	A

(공정가액 위험회피)
	￥변동이자 수취/￥원금 수취

￦변동이자 지급/￦원금 지급

	
	B

(현금흐름 위험회피)
	￦변동이자 수취

￦고정이자 지급


·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한 가상의 파생상품인 A파생상품은 S은행 입장에서 ￥차입금발행을 ￦차입금발행으로 전환한 것임. 한편, 스왑상대방인 E은행의 신용위험은 S은행의 신용위험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으므로 스왑계약체결시 결정되는 ￦-Prime rate는 S은행 ￥-TIBOR이자율과 동일한 구조를 가질 것이며 이자율평형이론(Interest rate Parity)가정에 따라 금리차에 의한 손실은 환율변동으로 정확히 상계될 것임.


· 통화스왑계약(￥-TIBOR수취/￦고정이자8%지급)과 ￥차입금을 합께 고려한 실제원금ㆍ이자지급액은 다음과 같음

수취(지급)

	
	2001.12.31
	
	2002.12.31

	통화스왑
	(3,846)
	
	       2,076*

	￥차입금
	(4,154)
	
	    (110,076)**

	실제원금ㆍ이자지급액
	(8,000)
	
	    (108,000)


 *  [￦8,000 + ￦100,000] – [￥200+￥10,000] ×10.7918

**  [￥200 +￥10,000] ×10.7918

· 위험회피회계를 위하여 분리한 가상의 파생상품A 및 관련 ￥차입금의 공정가액 및 평가손익(환산손익)은 다음과 같음

	
	2001. 1.  1
	
	2001. 12. 31

	통화스왑
	-*
	
	       3,846**

	통화스왑평가손익(I/S)
	N/A
	
	       3,846

	￥차입금
	100,000
	
	     103,846***

	외화환산손익(I/S)
	N/A
	
	    (-)3,846


· 동일 신용위험을 가정하여 ￦-Prime rate 와 ￥-TIBOR 이자율의 무위험 이자율에 대한 리스크프리미엄을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으므로 양 금리의 차이는 각 통화별 무위험이자율의 차이와 같게 됨. 또한 각 통화별 무위험이자율의 금리차이를 반영하여 통화선도환율이 산정되었으므로 최초 스왑계약시점의 공정가액은 ‘0’이 됨

* ￥현금흐름의 원가(flat yield의 이자율기간구조를 가정하였으므로 계약시점의 ￦이자율 8%를 계속하여 사용함)


￦현금흐름의 현가



스왑의 공정가액(A-B)= ‘0’

한편, 통화스왑의 공정가액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도 있음

   [￥400/(1+0.04)+￥10,400/(1+0.04)2] ×10 

              [￦8,000/(1+0.08)+￦108,000/(1+0.08)2 ]=0

** ￥현금흐름의 현가

   ￦현금흐름의 현가

   스왑의 공정가액 
3,846(=A-B)

*** ￥차입금 평가손실 ￥10,000 × 10.3846

(￥차입금은 변동이자지급조건이므로 평가손익은 전액 외화환산손실로 구성됨)

· 위험회피회계를 위하여 분리한 가상의 파생상품B의 공정가액 및 자본조정으로 계상된 핑가손익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음

(   )는 자본조정 차변금액 의미

	
	2001.12.31
	
	2002.12.31

	공정가액
	(1,887)1)
	
	

	기초 자본조정계상액
	-
	
	(1,887)

	평가손익중할인액상각
	-
	
	(113)2)

	당기손익대체액
	-
	
	2,0003)

	평가손익조정액
	(1,887)
	
	

	기말 자본조정계상액
	(1,887)
	
	



1) 

2) 1,887×(1+0.6) –1,887

3) 당기 이자비용인식액과 동액을 자본조정에서 당기비용으로 대체함

● 회계처리(단위 : 원)

· 외화장기차입금의 유동성대체분개 생략함

	2001.1.1

(￥차입금)

	
	(차)
	현    금 (￥)
	100,000
	
	(대)
	외화장기차입금(￥)
	100,000

	(통화스왑)

스왑계약체결일의 공정가액은 ‘0’이며 별도의 회계처리도 없음

  (계약금액 등 비망기록)

	2001.12.31

(￥차입금)

	
	(차)
	이자비용
	4,154
	
	(대)
	현   금(￥)
	4,154

	
	(차)
	외화환산손실(I/S)
	3,846
	
	(대)
	외화장기차입금(￥)
	3,846

	(파생상품A)

	
	(차)
	현    금(￥)
	4,154
	
	(대)
	현    금(￥)
	8,000

	
	
	이자비용
	3,846
	
	
	
	

	
	(차)
	통화스왑
	3,846
	
	(대)
	통화스왑평가이익(I/S)
	3,846

	(파생상품B)

	
	(차)
	통화스왑평가손실(B/S)
	1,887
	
	(대)
	통화스왑
	1,887

	2002.12.31

(￥차입금)

	
	(차)
	이자비용
	2,158
	
	(대)
	현    금(￥)
	2,158

	
	(차)
	외화장기차입금(￥)
	103,846
	
	(대)
	현    금(￥)
	107,918

	
	
	외환차손(I/S)
	4,072
	
	
	
	

	(파생상품A)

	
	(차)
	현    금(￥)
	2,158
	
	(대)
	현    금(￥)
	6,000

	
	
	이자비용
	3,842
	
	
	
	

	
	(차)
	현    금(￥)
	107,918
	
	(대)
	현    금(￥)
	100,000

	
	
	
	
	
	(대)
	통화스왑
	3,846

	
	
	
	
	
	(대)
	통화스왑거래이익(I/S)
	4,072

	(파생상품B)

	
	(차)
	통화스왑평가손실(B/S)
	    113
	
	(대)
	통화스왑
	   113

	
	(차)
	통화스왑
	  2,000
	
	(대)
	현    금(￥)
	 2,000

	
	(차)
	이자비용
	  2,000
	
	(대)
	통화스왑평가손실(B/S)
	2,000

	
	
	
	
	
	
	
	



· 3월 결산법인인 A회사는 한국선물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거래를 위탁하기 위하여 D선물회사에 2000. 3. 15.에 위탁증거금 50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 A회사의 2000년 4월물에 대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정산가격이 제시되지 않은 기간은 변동이 없다고 가정함)

	일    자
	거래내역
	거래수량
	잔고수량
	체결가격
	정산가격

	2000. 3. 19

2000. 3. 25

2000. 3. 31

2000. 4. 19
	신규매입

전    매

결 산 일

최종거래
	10계약

 5계약

-

-
	10계약

 5계약

5계약

5계약
	1230.0

1235.0

N/A

N/A
	1225.0

1230.0

1220.0

1240.0


· 관련 한국선물거래소 수탁계약준칙(’99.1. 8제정)은 다음과 같음

제22조(정산차금의 수수)

1 회원은 거래일마다 각 종목에 대하여 정산가격으로 산정한 당일차금과 갱신차금을 합산한 금액(이하 정산차금이라 한다)을 위탁자와 수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가격의 산정은 업무규정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당일차금) 

당일차금은 당일의 각 매수거래(환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1호


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과 당일의 각 매도거래(전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매수거래수량×(당일의 정산가격-체결가격)×최소가격변동금액×환산승수

2. 매도거래수량×(체결가격-당일의 정산가격)×최소가격변동금액×환산승수

제24조(갱신차금)

갱신차금은 직전 거래일의 매수미결제약정에 대하여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직전 거래일의 매도미결제약정에 대하여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매수미결제약정×(당일의 정산가격 - 직전 거래일의 정산가격)×최소가격변동금액 × 환산승수

2. 매도미결제약정×(직전 거래일의 정산가격 – 당일의 정산가격)×최소가격변동금액 × 환산승수

※ 정산차금을 실무상 직접 산정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이 사례에서는 일일정산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산정내역을 제시함

● 회계처리 (단위 : 원, 거래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 생략)

2000. 3. 15

	
	(차)
	선물거래예치금
	500,000,000*
	
	(대)
	현     금
	500,000,000

	
	     *유동자산 항목임
	
	
	
	

	2000. 3. 19

(계약체결시)

계약체결일에 수수된 미국달러선물매입계약의 프리미엄은 없으며 따라서 공정가액은 ‘0’이므로 별도의 회계처리는 필요없음

(일일정산)

	
	(차)
	정 산 손 익**
	2,500,000
	
	(대)
	미 지 급 금
	2,500,000*

	      * 한국선물거래소는 수탁계약준칙(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음

        당일차금 10계약×(1,225-1,230)×10,000원×5 = (-)2,500,000원



	        ※ 한국선물거래소 업무규정(제88조 및 제89조)

          i)  가격표시 : 1원/1US$

         ii)  최소가격변동폭(tick) : 0.2원/1US$

         iii) 최소가격변동금액(tick value) : 계약당 10,000원(=US$50,000 ×0.2원/1US$)

         iv) 환산승수:최소가격변동폭이 가격표시의 1/5이므로 환산승수는 5임

    ** 일일정산에 따른 발생손익을 모두 거래손익(I/S)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달러선물거래가 과도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정보이용자를 오도할 수 있으므로 기중에는 별도계정으로 관리하고 전매도, 결산 및 최종결제시에만 거래손익으로 인식함.



	2000. 3. 20.

(일일정산결제)

	
	(차)
	미  지  급  금
	2,500,000
	
	(대)
	선물거래예치금
	2,500,000

	  한국선물거래소 업무규정(제59조)에 따라 일일정산차금은 익일(T+1일)에 결제되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한 회계처리임(다만, 실무적으로 기중에는 결제일기준으로 회계처리하거나 비망기록할 수도 있을 것임)

2000. 3. 25

(일일정산)

	
	(차)
	미  수  금
	3,750,000*
	
	(대)
	정 산 손 익
	3,750,000*

	      * 당일차금  5계약 × (1,235-1,230) × 10,000원 × 5 = 1,250,000원

      당일차금 10계약 × (1,225-1,230) × 10,000원 × 5 = 2,500,000원
      정산차금                                                3,750,000원

(거래손익인식)

	
	(차)
	정 산 손 익
	1,250,000*
	
	(대)
	달러선물거래이익
	1,250,000

	      * 5계약 × (1,235-1,230) × 100,000원 × 5 = 1,250,000원

	

	2000. 3. 26.

(일일정산결제)

	
	(차)
	선물거래예치금
	3,750,000
	
	(대)
	미  수  금
	3,750,000

	2000. 3. 31

(일일정산)

	
	(차)
	정 산 손 익
	2,500,000
	
	(대)
	미 지 급 금
	2,500,000*

	      *갱신차금  5계약×(1,220-1,230)×10,000원×5 = (-)2,500,000원

(결산일에 미정산손익 인식)

	
	(차)
	달러선물거래손실
	2,500,000*
	
	(대)
	정 산 손 익
	2,500,000**

	       * 5계약 × (1,220-1,230) × 10,000원 × 5 = (-)2,500,000원

      ** (-)2,500,000+3,750,000+(-)12,500,000+(-)2,500,000원

         = (-)2,500,000원

	(일일정산결제)

	
	(차)
	미 지 급 금
	2,500,000
	
	(대)
	선물거래예치금
	2,500,000

	
	
	
	
	
	
	
	

	2000. 4. 19

(일일정산)

	
	(차)
	미   수   금
	5,000,000
	
	(대)
	정 산 손 익
	5,000,000*

	       *갱신차금  5계약 × (1,240-1,230) × 10,000원 × 5 = 5,000,000원

(최종결제에 따른 거래손익 인식)

	
	(차)
	정 산 손 익
	5,000,000
	
	(대)
	달러선물거래이익
	5,000,000*

	
	
	
	
	
	
	
	

	(최종실물인수도결제)

	
	(차)
	외화미수금(US$)
	310,000,000*
	
	(대)
	미 지 급 금(￦)
	310,000,000

	       *5계약 × $50,000 × 1,240원 = 310,000,000원

       일일정산제도에 따라 최종결제가격은 최초 약정과는 관계가 없으며 최종 거래일의 정산가격이 된다(선물거래소 업무규정 제91조)

	       미수외화는 미결제현물환으로서 결제시점이전에 결산기가 도래한다면 미결제현물환에 대한 외화환산손익을 인식하여야 함

	2000. 4. 20.

(일일정산 결제 T+1)

	
	(차)
	선물거래예치금
	5,000,000
	
	(대)
	미   수   금
	5,000,000

	
	
	
	
	
	
	
	

	2000. 4. 21

(최종결제 T+2)

	
	(차)
	미 지 급 금(￦)
	310,000,000
	
	(대)
	선물거래예치금
	310,000,000

	
	(차)
	외 화 예 금(US$)
	310,000,000
	
	(대)
	외화미수금(US$)
	310,000,000

	       한국선물거래소 업무규정(제90조)에 따라 미국달러선물의 경우 최종결제는 최종거래일이후 2일차 (T+2일)에 결제됨























[사례 1] 매매목적/통화선도 거래/원화 대 외화 거래





[사례 2]  공정가액 위험회피 목적/통화선도 거래/원화 대 외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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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공정가액 위험회피 목적/통화선도 거래/ 외화 대 외화 거래





[사례 4] 공정가액 위험회피 회계(확정계약)/통화선도 거래/원화 대 외화 거래








[사례 5]  공정가액 위험회피 회계/ 이자율스왑 거래








[사례 6] 공정가액 및 현금흐름 위혐회피회계/통화스왑 거래














【사례7】매매목적/미국달러선물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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